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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드 시장 선점경쟁 본격화 
 
스마트카드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 점화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008년까지 기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를 보안성이 높은 

스마트카드로 전면 전환키로 하고 세부 계획을 내놓자 단말기ㆍ신용카드사ㆍVANㆍSIㆍ통신

사업자들이 시장 선점 공세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카드 전환 계획만으로도 내년에만 1000억원, 5년 동안 총 6조원의 신규시장이 열릴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 외에도 정부(공무원 신분증), 의료 및 대학기관

(의료카드), 지자체(서울시) 등 민관부문에 스마트카드 도입 계획이 잇따르고 있어 시장  

형성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 기구(ISO)는 2006년부터 세계적으로 마그네틱카드 국제표준을 폐지

하기로 해 스마트카드 시대 도래를 더욱 앞당기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비자코리아(대표 김영종)는 스마트카드 칩의 운용체제(OS)인 `글로벌 플랫폼`을 국내 확산 

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교통카드 등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글로벌 플랫

폼을 신규 프로젝트에 채택토록 하기 위해 지난 29~30일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자코

리아 장성빈 부장은 "글로벌 플랫폼은 자바를 채택한 개방형 구조로 확장성이 뛰어난 게  

장점"이라며 "인프라 조성 및 세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타카드코리아(대표 장윤석)의 경우 글로벌 플랫폼에 대응한 자사'멀토스'를 몬덱스코리

아의 전자화폐 등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결제(대표 차우식)는 스마트카드 기반 금융서비스(지불결제) 표준인 `EMV 

2000'을 탑재한 IC카드 통합단말기 `스마트 플러스'를 출시했다. 회사측은 "사이버넷과 공동 

개발한 이번 단말기는 기존 마그네틱 및 신용ㆍ직불카드는 물론 IC카드 기반의 신용카드와 

몬덱스카드(전자화폐), K-캐시, 그리고 KT 스마트 카드등을 모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통신(대표 오윤택)는 스마트카드 시장 선점을 위해 최근 세계적인 EMV 단말기  

제조사인 프랑스 인제니코와 제휴,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KT는 원츠(1′ts)라는 스마트카드 사업을 발표, 케이에스넷 등과 제휴해 올해 말까지 고객 

300만명에게 스마트카드를 보급하고 단말기 1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삼성SDS 컨소시엄

은 공무원 전자카드 시범사업을 수주해 스마트카드 리더기와 칩 등 관련기기를 공급할 예정

이다. 

 

이밖에 엔에스아이(대표 김형기)가 약 10여개 대학에서 스마트카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NICT와 제휴, 스마트카드 시장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